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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김효숙 ☎044-300-7173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특성화고 2곳·마이스터고 0곳… 세종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 넓혀야”

- 세종시특성화고진학률 4.60%, 전국평균의 3분의 1…지역내교육기회확대촉구 -
- 미래산업특화직업계고신설및기존특성화고교육과정개편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어진동·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

일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미래산

업 성장에 걸맞은 직업교육 기반 확충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삼성전기가 세종사업장에 4조 2,7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

는 등 첨단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한 교육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 중학교 졸업생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0%로 전국 평균

14.04%의 3분의 1 수준이다. 2025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인근 대

전은 직업계고가 12개교, 충북 25개교, 충남 33개교 있지만 세종은 특

성화고 2개교뿐이며 마이스터고는 한 곳도 없다.



전공 선택의 폭도 좁다. 세종시 특성화고 재학생의 68.8%가 가사·실

업계열에 집중됐으며 공업계열은 31.2%로 전국 평균 44.3%보다 낮은

실정이다.

반면 ‘2026년도 세종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의 절반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보였고, 70.7%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7학년도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서

울반도체고는 4.73대 1, 충북지역은 평균 3.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

는 등 직업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미래기술 교육 수요에 대응해 정부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세종시의 직업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첨단기술이 적용될 국가시범도시에 미래산업 특화 마이스터고

신설을 검토하고,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와 공동캠퍼스를 연계한 교육·

실습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편과 공동실습캠퍼스 설치를 검

토하고, 세종시·교육청·행복청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

문했다.

 
김 의원은 “해외로 나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를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

육 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선”이라며, “정작 세종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면, 진로 탐색은 일회성 경험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래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시설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인재에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세종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미래산업 특화 직업계고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